
조선산업, 침체 탈피에 최소 3년
2003-08년 발주무량 아직도 건조 … 해운 공급과잉 폭풍 불가피

세계 조선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3년은 걸릴 것이라고 중국선박공업협회 간부가 3월15일 주장

했다.

중국선박협회의 왕진롄 비서장은 3월15일 싱가폴에서 열린 아시아-태평양 해양세미나에 참석해 조선산업이

2003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엄청난 주문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당시의 주문으로 아직도 많은 선

박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“발주 선박이 모두 인도되면 해운업계에 또다른 공급과잉이 몰아닥칠 것”이라

고 경고했다.

또 “해운업계가 공급과잉을 극복하는데 통상적으로 2-3년이 걸린다”면서 “조선산업은 해운보다 1-2년 뒤지

는 것이 보통”이라고 말했다.

아울러 “해운이 경기 회복세에 특히 민감하다”면서 “일단 회복의 기반이 다져지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다”

고 강조했다.

그러나 “조선경기 회복에는 최소한 3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”이라고 거듭 지적했다.

왕진롄 비서장은 중국 조선산업이 한국과 일본에 뒤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“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

력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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